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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지속된 무더위로 인해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고, 전력예비율이 주의 단계까지 내려가는 
위기상황을 겪었다. 이에 전력 수급에 대한 방법들이 대두되며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개

발 및 사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. 환경부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
의 에너지 절감과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 에너지자립화 계획을 발표하였고, 특히 하수처리

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이용한 소화가스 생산설비 도입과 발생량을 증대시키는 방안들

이 모색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슬러지에 전기화학적 전처리를 적용하여 소화가스의 메탄
생산량을 높이고자 하였다. 특히 전극간격과 전량밀도를 인자로 하여 슬러지의 가용화율을 

확인하고, 전처리된 시료로 BMP 실험을 통해 메탄발생량을 확인하였다. 전극간격을 4, 5, 6 

mm로 실험한 결과, 4 mm에서 13% (120분 처리기준)로 가장 높은 가용화율을 확인할 수 있
었고, 전처리된 시료를 이용한 BMP 실험결과에서는 60분 처리 시 1.5 mL CH4/g VSS/day 

로 가장 많은 메탄가스 발생량을 나타내었다. 전량밀도별 실험에서는 2.0 A/L에서 가장 높은 

가용화율을 보였지만 BMP 실험에서는 1.0A/L에서 0.23 mL CH4/g VSS/day 로 가장 많
은 메탄생산량을 나타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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